
KOREA LABOR INSTITUTE 매월 고용동향 분석

최근 노동시장 동향의
주요 특징과 시사점 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⊙ 전반적인 고용사정 호조로 취업자 수 49만 5천 명 증가

⊙ 연령대별로 보면,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이함

- 큰 폭의 60대 취업자 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농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 축소임

※ 이는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, 농업 취업자 수 감소폭은 다시 확

대될 가능성이 높음

- 20대 취업자 수 및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. 증가하는 업종은 월별로 

약간씩 바뀌지만 제조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꾸준히 증가. 12월에도 제조업과 음

식숙박업에서 크게 증가

※ 제조업 증가의 경우 상용직 비중이 높지만, 음식숙박업의 경우 비상용직의 비

중이 높음 → 고용률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긍정적 사실에 일자리 질에 대한 약

간의 의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

⊙ 업종별로 보면, 전반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업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확대

되고, 감소하는 업종의 취업자 수 감소폭은 축소

- 12월 농업부문의 취업자 수 감소폭 축소의 주요 원인은 11월에 (날씨로) 지연된 작

업의 수행과 예년에 비해 양호한 날씨의 영향이 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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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러한 일시적 기후의 영향은 지속되기 힘들며, 연령별 농가의 인구구성과 기

초연금의 효과를 감안할 때 기초연금으로 인한 급격한 농업 취업자 수 감소는 

길어도 2~3년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

※ 다만 2015년의 농업 취업자 감소에는 나쁜 작황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

으로 보임

- 공공행정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, 이는 기저효과 및 ｢인구주택

총조사｣와 ｢농어업총조사｣의 시행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

※ 2016년 상반기 중에는 증가폭은 축소되겠지만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

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 2016년 중반에도 기저효과가 사라지더라도 ｢경제총조

사｣(6~7월)의 시행으로 증가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- 서비스업의 경우,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10만 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

한 것이 특이함(이는 2009년 12월 이후 처음임)

※ 도소매업, 전문과학기술업, 공공행정, 보건복지업에서 주로 증가하였는데, 향

후에도 전반적인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

- 11월에 나쁜 기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건설업과 도소매업의 경우, 12

월에 증가로 전환되거나 감소폭이 축소됨. 음식숙박업의 경우, 기저효과로 11월 

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12월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귀

⊙ 고용 개선은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

예상됨. 특히 30~40대 남성 고용률의 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

※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30~40대 남성의 큰 고용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며, 

지속적인 고용 확대가 기대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나 보건

복지업은 여성이나 남성 고령자를 주로 고용하는 업종임.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

대형화의 추세는 여성 고용이 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

⊙ 종합하면, 12월의 큰 취업자 수 증가에는 전반적인 고용사정 개선이 반영된 측면도 

있지만,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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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30만 명대 초중반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로 다시 회귀할 것으로 판단됨

※ 다만 안정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위해서는 2016년에 예견된 대규모 구조조정에 

대비할 필요가 있음


